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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

- 신규고용 기준 초과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, 최대 6개월까지 지원 - 

인천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(상시고용인원)한 국내외 투자

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

기 위한 것으로,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, 최대 6개월

까지다.

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되고, 글로벌 투자 위축이 

전망됨에 따라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

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 

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

한 기업의 본사, 공장, 연구소, 연수원으로,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

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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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 유치한 외투기업인 경우에는,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% 이상이며 

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시 소재기업으로, 지난해 연간 

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.

고용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

최종 결정된다.

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

비해 인천시(투자창업과)로 방문하거나,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

수하면 된다. 접수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다.

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) 고

시/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외국인

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

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책”이라며 “앞

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

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 


